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사 연임에 도전하는 황우섭 이사를
부적격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지원자는 월간조선 뉴스룸 기사 (2021.7.29) 등을 통해 
부적격 사유에 대해 반발했다.

가관이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055&Newsn

umb=202107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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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황 지원자의 부적격 사유로서 그가 심의실장으로 재직할 때,
정권에 입맛에 맞춰 프로그램에 제때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지적했다.

2013년,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부적격 사유에 대해 황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당시 방송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견을 냈고

방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한다.

변명의 가증스러움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무원이, 가족까지 강압수사를 겪은 끝에

간첩 누명을 쓴 과정을 밝혔다. 
황 지원자는 국가에 의해 강압적 폭압을 겪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막았으면서,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둘러대는 것이다.

해당 사례자는 무죄였다.

재판 중인 사건을 몽땅 보도할 수 없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다스 소유주 수사,

대선 보도 댓글 조작 행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재판 끝날 때까지 사안을 접할 수 없다는 말인가?



쟁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직무유기이다.
황우섭 식 잣대 때문에 고대영 KBS는 국정농단 보도에 대해 침묵고 지탄받다가 

공영방송 간판을 내릴 뻔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92
(‘추적60분’ 제작진 “황우섭 심의실장은 사퇴하라” 2013. 9. 12)

황 지원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활동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 지적받은 것에도 반발했다.

황 지원자는 진미위 활동에 대해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다.

명백하게 과반노조인 KBS본부가 황 이사에게 묻겠다.
황 이사는 절차 대신 정작 진미위가 밝혀낸 사실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 평가도 하지 못하는가?
진미위 내용을 언급하기 곤궁하니 절차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진미위는 기자협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간부들이 MC, 특파원 등 보직을 지렛대 삼아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진미위의 활동 결과인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및 해태,
아이템 관련 부당징계 요구 사실을 인정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조직문화를 해친 이들을,
황 이사는 탄압의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황 이사의 부역 행위를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다.

황 지원자의 2018년과 2021년 이사 지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가 연임한다면 이사회에서 억지 난동을 부리고,

공적 재원 마련 노력을 짓밟으며 노조집회에 나가 사장 해임 소동을 벌이는 등 
허튼짓을 반복할 게 뻔하다.

황 이사가 달라진 바 없으니 그의 이사회 입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3년 전 성명서도 유효하다.

http://www.ccdm.or.kr/xe/comment/266301
(적폐 황우섭, KBS 이사 웬말인가 2018. 8. 28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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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지원자는 저널리즘의 기초도 모른다.

심의규정을 이리저리 갖다 붙여가며 정권 눈치만 봤던 ‘심의기술자'였다.

이사 임기 내내, 다른 이사들조차 고개를 젓게 만드는 정파적 독불장군이었다.
황 지원자의 자질과 정파성을 감안할 때, 그가 KBS에서 누리는 천수(天壽)는

정파적 정치 후견주의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방통위에서 기본적 자질과 전문성을 토대로 후보자 압축 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이 시급하다.

2021년 정의에 대한 잣대는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느냐 여부이다.

대선 캠프 출신 민병욱 지원자와 함께 황 지원자는
“공영방송 리더십 구성에 국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시대적 가치, 정의를 역설(力說)하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 황 지원자가
KBS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기여하는 바일 것이다.

 

2021년 8월 6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